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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관련 변인들의 고찰: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적용*

정 영 숙†                  정 영 주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 관련 변인을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적용하여 자살의 과정

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필요

성을 제안하였다. 1990년 이후 한국심리학회 각 분과에서 발표된 자살 관련 논문 74편과 공적

자료 10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자살에 이르는 관련

변인들에서 청소년과 노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자살관련 취약성 요인과 자살관련

생활사건을 보면 노인에게는 경제적 위기와 건강문제가, 청소년에게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학업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자살과정을 살펴보면, 자살 촉발요인이 발생하면 청소

년은 우울이나 좌절된 소속감, 인지적 오류 등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자살을 시도

하는 반면, 노인은 절망감, 인지적 오류를 경험하면서 자살을 심사숙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은 두 시기 모두에서 자살예방에 도움을 주는 주요 보호요인으로 다루어

져 자살예방에서 의미 있는 타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청소년기와 노년기 모두 인생에서

중요하고 고유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살예방이 프로그램이 청소년에 치중되어 있

다는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 사회적지지, 성숙한 노

화 개념을 토대로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노인, 자살, 위험요인, 보호요인,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정영숙,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Tel: 051-510-2135, E-mail: yschong@pusan.ac.kr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228 -

한국은 OECD 국가 중 9년째 자살률 1위로, 

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자살인구

13.2명에 비해 훨씬 높은 29.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3a). 한국의 자살과 관련해 특

히 주목할 점은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노인(65세

이상)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전체 평균 자살

률 21.7명의 약 3배에 달하는 72.1명으로 독보

적 1위를 보여준다(OECD, 2014). 청소년 자살

률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한국 청소년의 자살(고의적 자해)

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10대의 사망원인 중

1위라는 점이다(통계청, 2013a).

아동기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의 준비를 하는

청소년기와 일과 직업에서 물러나는 노년기는

매우 다른 발달과업을 요구하는 시기이지만, 

많은 변화에 직면하여 개인적 위기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우리나

라 청소년기와 노년기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

는 사실은 개인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사

회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주변적 지위를 지니

고 있는 이 두 시기의 취약함을 잘 드러내준

다.

청소년과 노인은 과도기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취약하기 쉬운 집단이지만 생애주기에서

의 차이를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의 주요 원인이나 과정은 다를 수 있다. 

즉 생애주기에 따라 자살의 위험요인이나 보

호요인은 다를 수 있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나 자살 위기에 개입하는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인을 대

상으로 한 자살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2014 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

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2014)에 따르면(표

1 참조), 1966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우리나라

학술지 중 등재 혹은 등재 후보로 등록된 851

개의 논문 중,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86편(33.6%)인 반면에, 노인을 대

상으로 한 논문은 109편(12.8%)이었다. 노인의

그림 1. 2010년 인구 10만명당 OECD 연령별 자살률(OEC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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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관한 연구 부족은 자살예방 프로그램

관련 연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국내에서 실

시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김민석(2012)의 연구에서 메타분석 대

상으로 선정된 전체논문 31편 중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논문은 19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4편이었다. 박현주와 배정이(2013)의

연구에서도 전체 분석 선정논문 36편 중 청소

년 대상 논문은 24편, 노인 대상 논문은 5편

에 불과하였다. 이는 노인의 자살문제가 매우

심각한 현 상황에 비해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들을 위한 자살예방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인구학적 요

소가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복잡한 과정이다(WHO, 

2012).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위

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자살에 이르게 되며,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

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는데 있

어 매우 중요할 것이다(Nock et al., 2013).

자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살의 위

험요인을 다루는 연구들이며, 보호요인의 효

과를 검증하고 활용하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

었다(김순규, 2008; 육성필, 2012). 199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한국의 자살 관련 논문 중 위

험요인과 관련된 논문은 308편(36.19%)인데 반

해,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겨우 36편(4.23%)

이라는 것은 자살관련 연구에서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을 입

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

앙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2014).

한국에서의 자살관련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

으로 위험요인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은 한국심

리학회의 각 분과학회 학회지에 발표된 자살

대상자 대상별 논문 수

아동 아동 6 6

청소년

학교 2

240

여성 2

남성 1

운동선수 2

청소년 233

대학생 대학생 46 46

일반

종교 10

314

여성 12

남성 1

인터넷 2

동반자살 5

법률 3

대책 3

언론 8

지역 6

일반 262

노인 노인 109 109

환자 환자 76 76

기타

자살시도자 21

60

군인 22

경찰 5

범죄 4

테러 4

간호사,

정신보건 전문가
2

유가족 1

연예인 1

전체 851

표 1. 연구 대상별 자살관련 논문 분류 (보건복지

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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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

다. 199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전체 74편으로 2005년 이전까지는 노

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전무하며, 이후 청

소년, 노인, 환자, 외상경험자, 자살사망자, 군

인 등으로 대상이 세분화되고, 보호요인과 예

방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위험요인을 다룬 논문은 40편(54.05%)인

데 반해 보호요인을 다룬 논문은 14편(18.9%)

으로 자살관련 연구가 위험요인에 편중되어

있었다.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고난과 같은 역

경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자살의 위

험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자살에 취약한 사람

들을 미리 선별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예방을

위해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김정

남, 남영옥, 2013). 따라서 위험요인과 별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충할 수 있는 조절변인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나 자

기존중감은 전통적으로 자살의 대표적인 보호

요인이다(김진현, 원서진, 2011; 박미자, 이창

식, 2008; 배지연, 김원형, 윤경아, 2005; 이민

숙, 2005; 장선희, 이미애, 2010). 최근 삶의 의

미나 희망과 같은 긍정심리학과 관련된 개념

들이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대두되고 있

으며, 이를 활용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다(조하, 신희

천, 2009; 주영, 이서정, 현명호, 2012; 최아론, 

이영순, 2011).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을 자

살 과정에 적용시켜 청소년과 노인을 비교하

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자살 위험요인과 보

호요인 뿐만 아니라 자살 과정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생애주

기에 따른 차별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필

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에 관한 선

행 연구 개관을 위한 기초 자료는 구글학술검

색, KISS, RISS 및 국회 도서관에서 ‘자살’, ‘청

소년 자살’, ‘노인 자살’ ‘사회적 지지’, ‘자기

존중감(혹은 자아존중감)’, ‘삶의 의미’, ‘낙관

성’, ‘긍정심리학’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살

관련 연구들을 사용하였다. 위험요인에 비해

보호요인은 연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보호요인과 관련된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삶

의 의미’, ‘낙관성’ 등에 대한 키워드를 추가

로 검색하였다. 또한 통계청, 보건복지부, 교

육과학기술부 등의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공적

자료 10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에 대한 메타

분석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살과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의 적용

자살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

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말한다(두산백과, 

2015). 연구자에 따라 그 범위의 차이가 있지

만 자살은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자살시

도(suicide attempt), 자살행동(suicide behavior)

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Harwood & Jacoby, 2000; Reynolds, 1998). 자

살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자살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살시도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에서(Beck, 

Kovacs, & Weissman, 1979) 자살생각은 자살시

도의 중요한 예언지표가 된다(정호영, 노승현, 



정영숙․정영주 / 한국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관련 변인들의 고찰: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적용

- 231 -

2007). 자살 경향성, 자살의 유발요인, 자살의

위험도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살은 자살

생각에서 실행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

로 간주되고 있다(김현순, 김병석, 2008).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 자살관련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에 이르

게 된다는 점에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에

이르는 과정 전체를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하

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Baumeister, 1990; Nock 

et al., 2013).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하려면

자살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는 부정적 사건(환

경적 요인)이 있고, 자살에 취약한 개인적 특

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인지적 왜곡, 우울이

나 절망감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가 전제된다. 

자살관련 변인들을 종합해보면, 자살은 어느

한 변인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여러 변인들

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연속

적이며 총체적인 심리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에 이르게 되는 관련 변

인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을 종합적으로 설명

하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을 자살과정에 적

용해보고자 하였다.

자살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정

신역동적 이론에서는 자살을 우울의 연장선상

으로 이해하고, 상실에 대한 고통의 내재화로

인한 죽음에 대한 갈망으로 설명한다(Freud, 

1917, 박경순, 2012 재인용). 반면에 인지행동

적 이론에서는 인지적 왜곡이나 역기능을 강

조하면서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인지적 영역에

서의 수정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Berman, Jobes, & Silverman, 2006; 

Ellis & Ratliff, 1986). Baumeister(1990)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로 간주하여 현실과 기대

사이에서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지적 와해 상태가 유발되

면 자살이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다. 

Joiner(2009)는 자신이 가족이나 친구, 가치 있

게 여기는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였다고 여기

는 좌절된 소속감과 자신의 존재가 가족이나

친구,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인식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을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살에 관한 이론을 보면, 자살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으로 인지적 왜곡이나 인지적

와해를 중시하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우울이

나 절망감과 같은 정서를 중시하는 이론도 있

다.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나 삶의 의미

를 중심으로 자살을 설명하는 이론도 있다. 

자살은 어느 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 위험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를 방

지하는 보호요인이 없을 때 발생하는 종합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위험

요인과 정서나 인지 어느 한 측면을 중심으로

한 틀로서는 자살과정에 이르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과 보호 요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vulnerability stress model)은 각기 다른 위험 요

인과 보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이유와 과

정을 통합적으로 조직화해 개념화할 수 있게

한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개인의 특성과 환

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신병리가 발생함

을 설명하기 위한 Zubin의 모형에서 비롯된

모델이다(Zubin & Spring, 1977). 이 모델은 정

신병리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이를 촉발시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리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취약성이란 주요 정신질환을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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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증상의 발생시기와 관

계없이 개인이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는 병리

적 이상을 말한다. 스트레스 사건이란 환경으

로부터 주어지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개

인이 심리적인 부담, 즉 스트레스를 느끼는

환경적 변화를 의미한다(원호택, 1998). 이 모

델에서는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은

부정적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견디는 힘

이 적기 때문에 쉽게 정신병리를 경험하는 반

면, 정신병리에 취약한 면이 적은 개인은 심

한 스트레스에도 잘 적응한다고 설명한다. 권

석만(2013)은 이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 생물

의학적 입장과 정신분석적 입장, 행동주의적

입장, 그리고 인지주의적 입장을 포괄하는 통

합적 설명의 틀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자살과정 관련 변인들을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기본 가정을 하였다. 첫째, 자살한 사

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자살시도, 실제 자살을

최종 반응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둘째, 자살은

위험요인의 상호작용을 거쳐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살에 취약한 요

인을 가진 개인이(개인적 취약성) 자살을 촉발

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면(부정

적 환경 요인), 우울, 절망, 인지적 오류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가 야기되고(부정적 심리상

태), 이것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자살에 대한 취약성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는 병리적 이상과 그것

을 일으킨 생애초기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말

한다. 셋째, 자살과정에서 보호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 낙관성과

같은 보호요인은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에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 자살로 인한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자살의 위험요인의 효과를

완화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과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을

개관하여 청소년과 노인의 두 연령층에서 나

타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살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런 차

이가 생애주기의 발달적 차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을 적용한

청소년 자살관련 변인들의 종합적 이해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성격적 발달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

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

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청소년들은 감

당하기 어려운 부정적 사건이 발생하면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충동을 갖기 쉽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16.6%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보고는 청소년의 자살취약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

부, 2013).

그림 2에는 청소년 자살에 관한 연구들에서

얻어진 주요 변인들을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을 적용하여 종합해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청소년의 자살과정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개

인적 취약성과 자살유발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해 우울, 불안, 충동성과 같은 불안정한 정

서와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고 그 결과 자살생

각이나 자살시도가 일어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보호요인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에 제시된 청소년 자살에 관한 스트



정영숙․정영주 / 한국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관련 변인들의 고찰: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적용

- 233 -

레스 취약성 적용 모형을 보면, 청소년의 자

살 과정과 관련된 변인들을 위험요인들과 보

호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살유발

위험요인은 크게 개인적 취약성(개인적 특성)

과 부정적 생활사건(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개인적 취약성으로서는 가족관

련 변인들이, 부정적 생활 사건으로는 학교폭

력과 학업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변인들을 중심

으로 청소년 자살에 관한 변인들을 고찰하기

로 한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주요 위험 요인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서 개인

적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가

족관련 변인을 들 수 있다. 생애초기부터 중

요한 의미를 지닌 가족의 유전적 특성과 환경

적 요인, 부정적 관계 등은 청소년 자살 취약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부모의 정신병리나 가족의 자살은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

소년 자녀의 정신병리 발생이나 자살 취약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용

구, 2010; 이정범, 조수철, 1998). 또한 가족관

계특성과 자살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

정이나 이혼가정과 같은 가족구조, 가족의 건

강문제, 부모의 실직,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

소통 문제나 갈등, 아동 학대 등이 자살생각

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식, 김

두섭, 2014; 노자은, 김현주, 2013; 노혜련, 김

형태, 이종익, 2005; 이윤주, 김경화, 민하영, 

2008; 이정윤, 2004; Bruffaerts et al., 2010; De 

Wilde, Kienhorst, Diekstra, & Wolters, 1992). 특

히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자살취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부간의 폭력을 비롯한 부모로

부터의 학대 경험은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

등에서의 부적응과 비행, 가출 등의 일탈행동

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김혜성, 2009; 노충래, 

2002; 이상준, 2006; Christoffersen, Soothill, & 

Francis, 2007),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불안

그림 2.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살관련 변인들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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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낮은 자존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류보순, 김용섭, 

2012; 박경, 2005). 따라서 정서적으로 부모로

부터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잦

은 이사,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과 같은 스트

레스는 외상적 경험에 대한 단기적 결과로서

청소년 자살의 촉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울, 충동성, 대인관계 문제와 같

은 취약성을 갖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의 촉발요인으로서 학업문제와 학교폭력

은 대표적인 부정적 생활사건이다. 국내 청소

년 자살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

결과,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높은 스트

레스 요인으로 대인관계, 가정, 학교생활, 학

업, 학교폭력으로 나타났는데(문동규, 김영희, 

2011), 이는 청소년들에게 자살생각을 묻는 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본 청소년들이 자살 생각을 한

이유는 주로 성적 및 진학문제(39.2%)와 가정

불화(16.9%)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

부, 질병관리본부, 2013). 또한 가출 청소년

61.3%의 가출 이유가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의

갈등과 학업문제나 진학문제라는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여성가족부, 2012).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위축시키며, 공포, 우울, 외

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및 자살생각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신복기, 이성진, 2012; 이은희, 

손정민, 2011; 한상영, 전용관, 2012). 주목할

점은 학교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김재엽, 이근영, 2010; 박영신, 김의철, 2001), 

이는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피해

자 혹은 가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노충래, 김현경, 2004; 엄명용, 2001; 이상준, 

2006; Ackard & Neumark-Sztainer, 2002). 학교폭

력의 피해경험과 더불어 더욱 주목해야 할 점

은 학교폭력의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도 자

살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가해 행위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나

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게 되고, 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자살에 취약할 수

있다(박순진, 2006; 안인영, 2013).

학업문제나 학교폭력과 같은 부정적 생활사

건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에

는 이런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 불안 등의 불

안정한 정서, 좌절된 소속감 또는 인식된 짐

스러움과 같은 인지적 오류의 발생과 연관되

기 때문일 것이다. 우울은 자살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정서적 요인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

현순, 김병석, 2008; 문동규, 김영희, 2011; 신

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추경진, 

이승연, 2012). 청소년기의 우울은 종종 우울

감보다는 극도로 예민하거나 신경질적인 반응, 

성적 저하, 음주나 흡연, 게임이나 핸드폰의

과도한 사용 등의 행동 변화로 드러나기 때문

에(대한소아청소년의학회 등, 2012),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 게임 과몰입 또는 스마트폰 중

독 등을 자살 취약성을 가진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반응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학교폭력과 저조한 학업성적이 자살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에는 좌절된 소속감과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청소년의 인식된 짐

스러움이 깔려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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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은

모두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인식된 짐스러움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

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추경진, 이승연, 

2012). 학교폭력이나 학업저조와 같은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좌절된 소속감이나

일종의 죄책감인 인식된 짐스러움은 한국사회

의 문화적 성향을 잘 반영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개인주

의 문화에 비해 관계에 더 관심을 쏟고, 대인

관계 갈등으로 인해 소속감을 잃거나 관계에

서 자신이 부담이 된다는 인지적 오류를 경험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자살생각과 연관

될 가능성이 높다(김효창, 2010; 서종환, 이창

환, 김경일, 김성혜, 2012).

청소년기 자살과 관련하여 생애주기적 특징

을 잘 반영하는 특성으로 자살의 충동성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기나 노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편으로 충

동적이 되기 쉽고(Roberts, Walton, & Viechtbauer, 

2006), 인지적으로 미성숙하여 스트레스에 대

한 대처 전략의 하나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박광배, 신민섭, 1991). 즉, 부정적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사숙고하기 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자살 생각이

나 자살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김기환, 

전명희, 2000).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청소년

은 평소에는 잘 기능하더라도 성적저하나 학

교폭력과 같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면 그 고

통을 회피하기 위해 혹은 남을 조종하거나 보

복하기 위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박경애, 구본용, 김

원중, 송종용, 1993).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위

험요인을 다룰 때, 청소년들은 발달적 특성으

로 인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자살 생각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지영, 

2007).

청소년 자살의 주요 보호 요인

부정적 사건으로 우울하고 절망을 느끼는

청소년 모두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며, 

자살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모두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자살에 취약한 청소년의

자살시도를 막는 보호요인도 있다.

무엇이 청소년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가? 

청소년이 자살하지 않는 이유를 측정하는

것은 자살의 보호요인을 알아낼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이기원, 현명호, 이수진, 2010). 

Linehan, Goodstein, Nielsen 및 Chile(1983)이 성

인을 대상으로 삶의 이유 척도(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를 제안한 이후 청소년의 발달

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용 척도가 개발

되었다. Osman., Downs, Kopper, Barrios, Baker, 

Osman, Besett 및 Linehan(1998)의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RFL-A)를 한

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에서 원

척도와 다른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이현정, 

신민섭, 고혜정, 곽영숙, 2014). 원척도에서는

가족동맹, 자살에 대한 두려움, 자기수용, 또

래수용 및 지지, 미래 낙관성의 5가지 하위요

인이 있었는데, 한국 청소년 자료에서는 3가

지 하위요인으로 또래수용과 자기수용 및 미

래 낙관, 가족동맹, 그리고 자살에 대한 두려

움 요인이 추출되었다. 한국 자료에서 또래수

용과 자기수용, 미래 낙관이 한 요인으로 묶

인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미래에 대

한 낙관적인 태도는 자신을 잘 수용하는데서

비롯되고, 이런 자기 수용은 또래관계에서 수

용 받는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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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현정 등(2014)의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의

자살하지 않는 이유에 나타난 주 보호요인은

친밀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 자신에 대한 수

용, 또래로부터의 수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천적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가족

관계와 또래로부터의 수용은 부모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며, 자신에 대한 수용은

긍정적 자기존중감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

대는 희망이나 낙관성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

지, 자기존중감, 그리고 낙관성은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여러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확인된 요인들로, 청소년 자살에서도 주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은 부모와

친구이다. 부모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사

회적 지지 자원으로(이지숙, 2013, 장선희, 이

미애, 2010), 청소년의 스트레스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박미자, 이창식, 2008). 그러나 스트레

스의 종류나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에 따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친구의 지지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

레스나 우울에 대한 완충효과를 지닌 반면(장

선희, 이미애, 2010), 아동학대, 학업스트레스

와 집단 따돌림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지지도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원, 2013).

자신에 대한 긍정적 수용인 자기존중감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 상실감,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순, 김

병석, 2008; 박경, 2004; 여지영, 박태영, 2013; 

이선희, 전종설, 2012; 이정윤, 2004; 장선희, 

이미애, 2010). 특히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인

자아정체감은 자기존중감의 기초가 되는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가 필요하며, 

이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달한다(Rice & 

Dolgin, 2009). 긍정적 자기존중감이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관계적 유대나

사회 기술 습득을 통해 긍정적 자기지각과 자

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이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자살의 보효요인의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긍

정적 기대와 고난에 대한 적극적 대처인 낙관

성이다. 낙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

는 기대를 갖고, 현재의 역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이며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대처를 하도록 돕고, 긍정정서

를 더 자주 경험하도록 한다(Baumgrader & 

Crothers, 2009). 낙관성은 긍정적 정서이므로

자살과 관련된 우울이나 절망감으로 인한 자

살생각이 증가할 때 자살시도를 감소시킬 확

률이 높다(안소정 등, 2013). 낙관성의 자살에

대한 보호효과를 확인한 경험 연구는 부족한

편이지만, 낙관성과 유사한 개념인 희망은 자

살의 보호요인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인지적 몰락 상태와 용서, 삶의 의

미, 감사, 희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

희망은 인지적 몰락과 자살생각을 낮추는 직

접 효과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최아론, 

이영순, 2012). 이 결과는 낙관성 역시 청소년

의 자살예방에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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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자살관련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이

해하기 위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의 적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자살

이나 정신병리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가정

폭력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부정적인 경우 등

생애초기 부정적인 경험들은 신경증적 경향이

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 부적절한 스트레

스 대처 능력 등과 같은 개인의 취약성을 갖

도록 한다. 이런 취약성을 가진 청소년이 학

업문제나 학교폭력 등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

험하게 되면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가

야기되고, 자신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였

다는 좌절된 소속감과 자신이 부모에게 부담

이 된다는 인식된 짐스러움의 인지적 오류로

인해 청소년은 충동적으로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모, 또래의 정서

적 지지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수용,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감

소시키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킨다. 따라

서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

지 자원을 개발하고, 자기존중감, 낙관성, 희

망을 향상시키는 등 보호요인을 활용하여 개

입해야 한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을 적용한

노인 자살관련 변인들의 종합적 이해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쇠퇴와 심리

적 변화를 경험하고 상실과 죽음이라는 불가

역적 사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노화와 상실에 대한 부적응은 자살의 취약성

과 직결된다. 전반적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있는 노인이 52.9%라는 조사 결과는

많은 노인이 노년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자살에 매우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통계청, 2013b).

노인 자살에 관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관련

변인들을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적용하여

재구성한 것이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노인의 자살과정의 흐름은 청소년

자살 과정과 동일하다. 즉, 개인적 취약성을

가진 상태에서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그림 3.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을 적용한 노인의 자살관련 변인들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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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노인은 우울, 상실감, 절망감과 같은 정

서와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자

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일어난다고 본다. 보

호요인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경감시키

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자살관

련 위험 요인으로서 개인적 취약성의 주요 변

인은 가족관련 변인들과 낮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위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부정적 생활사건으로는

신체질환, 경제적 빈곤, 노인학대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변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

기로 한다.

노인 자살과 관련된 주요 위험 요인

노인 자살과 관련된 위험요인 중 개인적 취

약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은 청소년과 마

찬가지로 가족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런

데 청소년과 달리 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

려움이 개인적 취약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의 경우 부모가 생활비를 감당하는 반면, 노

인은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하지만 일에서 은

퇴하여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경

제적으로 힘들 가능성이 높다. 즉, 노인은 인

간관계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수입 부족으로

인한 생활고가 자살관련 위험요인이 될 수 있

다는 것이 청소년과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아동기의 외상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

들은 생애초기의 불행한 경험들이 일생에 걸

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재엽, 장용

언, 이승준, 2013; 김혜성, 2009; 박경, 2005; 

이민아, 김석호, 박재현, 심은정, 2010; Brodsky 

& Stanley, 2008; Bruffaerts et al., 2010; Joiner et 

al., 2007; Nock & Kessler, 2006). 자살에서 가족

관련 변인의 취약성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

인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은 생애초기의 가족과

관련된 부정적 경험이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

이고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지속적인

위험요인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평균 57세의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구 연구에서

생애 초기의 불행한 경험을 한 것이 그런 경

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자살시도 위험이 2~5

배 더 높고,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자살을 시

도하기보다 성인기에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를 지지해주

고 있다(Dube et al., 2001).

노인의 자살과 관련된 개인적 취약성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은퇴하

거나 나이 들어 경제력이 약화된 노인은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 소득감소, 빈곤 등의 문제는 청년

보다는 노인의 자살행동과 상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경제적 위기가 노인에게 더 위험한

요인임을 보여준다(김민영, 2013). 국가나 사회

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노인에

게 더욱 두드러진다. 경제적 위기가 초래되면

청년에 비해 노인은 경제 참여 기회가 더욱

감소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되어 노인을 위한

복지비용 지출도 감소하게 된다(우혜경, 조영

태, 2013). 이런 상황은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낮게 만들고, 노인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듦으로써 노인자살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인 생활사건은 만성질환, 경제적 빈곤과 학대

이다.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이 변인들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중요 이유

로는 경제적 어려움(37.4%), 신체 질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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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외로움/고독(11.7%)으로 나타났다(통계

청, 2013b).

노인의 신체 기능의 약화와 만성질환은 역

할의 상실이나, 고독감, 우울 등을 유발하여

자살로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신학진, 

2014). 노년기에는 객관적 건강상태뿐만 아니

라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인 주관적 건강

인식도 중요하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스트레

스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스트레스나 낮은 안녕감은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발전되면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Connelly, Philbrick, Smith Jr, Kaiser, & Wymer, 

1989).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할수

록 우울 등 정신건강이 나쁘며,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

의 실제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

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자살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남석인, 

최권호, 이희정, 2014; 서문진희, 이현아, 2011; 

오창석, 2012).

경제적 빈곤은 신체적 건강이나 주관적 건

강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김진현, 원서진, 2011).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주거상태나 개인의 영양

상태, 위생상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나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음주, 흡연 등의

부적응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김효진, 

2008; 문창진, 1998; Kahn & Fazio, 2005). 경제

적으로 빈곤하면 실제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

나쁠 확률이 높고, 주관적 건강인식 또한 부

정적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 질환은 노인

의 주거 형태와도 관련이 있다. 노인은 대체

로 자녀와 함께 살다가 자녀가 결혼하면 노인

부부끼리 생활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시

자녀와 동거하게 되는데, 경제적 능력이 있거

나, 거주 지역에 계속 지내기를 희망하면 노

인독거가구가 된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1).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신체

적 기능제한이 있지만 자녀가 경제적인 문제

로 부양하기 어려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비

자발적 노인독거가구이다. 비자발적 독거형태

는 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비자발적인 독거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신체적 건강이나 주관적 건

강인식이 더 나쁘며, 자녀로부터 부양부담이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최영, 2008). 

노인독거가구의 60.3%가 비자발적 독거가구라

는 사실은 한국의 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부

정적 생활사건이 만연해있음을 잘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노인의 자살 위험요인과 관련된 치명적인

외상적 사건 중 하나는 학대와 방임의 문제다. 

201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중

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에 따르면, 학대사

례는 3,520건으로 가정 내 학대가 85.0%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인학대는 경제적

으로 어려운 경우(소득이 없거나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등 44.1%, 무직 51.5%) 더 많이 일어

나고, 주로 배우자가 없는 아들과 동거하는

경우 많이 일어났다. 경제적 문제와 부양부담

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노인에 대한 학대로 나

타나는 것이다. 학대를 받는 노인은 전반적인

심리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일반

노인에 비해 우울, 불안, 무기력, 스트레스 등

의 정서적 반응 뿐 아니라 거부, 포기, 철회

등의 반응을 보이고, 관계적 측면에서 절망, 

고독, 소외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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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lek, 1987, 고보선, 2004 재인용). 모든 종

류의 노인학대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우울, 스트레스, 무기력 등을 통해

서도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배진희, 엄기욱, 

2009; 서인균, 고민석, 2011; 정혜란, 김미원, 

2014).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부양의 문제, 만성질

환과 부정적인 주관적 건강인식, 학대와 직결

되어 있으며, 결국 노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는 경제적 빈곤, 또는 건강 악화라는 단일 문

제라기보다는 신체적 문제와 가족의 기능 해

체, 부양의 문제가 경제적 빈곤의 문제와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혜영, 

2005; 배지연, 2004; 유영미, 2007).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복합적인 부정적

사건들은 절망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통

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로 이어진다. 노인

자살 관련 변인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우울

이나 절망 등의 정서적 변인은 가장 효과성

이 크고(문동규, 2012a), 노인의 우울은 절망

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김현순, 김병

석, 2008), 절망이 노인의 자살생각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경진, 이승연, 

2012). 절망은 노인이 부정적 사건으로 야기된

심리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다.

경제적 빈곤, 만성질환 등의 개인적 취약성

은 노인으로 하여금 그 동안 소속되어 있던

집단이나 역할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새로운

역할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인은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좌절감을 경

험하게 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자녀나 사회

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지적 오류는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절망을 통해 자살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추경진, 이승연, 

2012).

여러 연구에서 절망은 노인의 자살과 관련

하여 생애주기적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변

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취약성을 가진 노인은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지만, 불가역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

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대처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절망에 빠지게 되면, 노인은 자살을

숙고하게 되고, 죽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

도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가장 치명적

인 방법을 사용하여 단호하게 행동에 옮기게

된다(김기환, 전명희, 2000; 김효창, 손영미, 

2006; Schmutte, O'Connell, Weiland, Lawless, & 

Davidson, 2009). 이런 점에서 노인의 자살은

죽음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노

인의 자살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해 개입할

때는 노년기에는 상실을 비롯한 불가역적인

사건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발달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노인 자살과 관련된 주요 보호 요인

자살 취약성을 지닌 모든 노인들이 자살하

지 않고 삶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

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자살에도 보호요인이

존재한다.

노인의 생애주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 자

살의 보호요인은 삶의 의미이다. 삶의 의미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삶

이 소중하다는 가치감을 제공해주고(권석만, 

2008), 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을 감

소시키고(김신연, 채규만, 2013, 조하, 신희천, 

2009; 주영, 이서정, 현명호, 2012), 심리적 외

상 이후에도 심리적 적응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김보라, 신희천, 2010; Park & Fol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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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가 주관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박선영, 권석만, 2014), 노인은 삶의 의미를

가질수록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생

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김경미, 류승아, 최인

철, 2011). 행복 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

을 가지는 것은 신체적 건강이나 주관적 건강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므

로 노인 자살의 보호요인으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낙관성은 청소년의 자살보호요인에서 소개

한 바와 같이 자살에 효과적인 보호요인이지

만 노인의 자살에도 효과적인지를 확인한 연

구는 부족하다. 이기원 등(2010)은 20-69세의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자살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낙관성이 생존 및 대처신념, 가족

책임과 자녀 걱정, 미래기대의 하위 요인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세 개 하위요인들은 모두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집단과 자살생각을 한 집

단 및 자살을 시도한 집단을 잘 구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자살의 보호요인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노인에

게도 중요한 자살의 보호요인으로, 노인이 사

회적 지지를 얻는 주요 대상은 가족과 친구이

다. 가족의 지지는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보호요인들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큰 효

과크기를 가지는 변인이었고(문동규, 2012b), 

가족의 지지나 가족의 응집성, 친구의 지지는

자살생각과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배

지연, 김원형, 윤경아, 2005). 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자살에 대한 완충효과를 가지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대상은 친구였고

(배지연, 김원형, 윤경아, 2005), 가족에게 사회

적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학대 노인의 경우에

도 친구의 지지가 자살생각을 완화시킬 수 있

었다(서인균, 고민석, 2011).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 또한 노인의 심리적 적응

을 돕는다. 대부분의 노인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고, 자녀와 친구에게 정서적 지지

를 제공할수록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

다는 결과(민기채, 이정화, 2008)는 노인이 사

회적 지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자살의 보

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

지의 수혜 및 제공과 관련해 친구, 자녀와 배

우자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우울을 감소

시키지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주관

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자기존중감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나(최진희, 2015) 사회적 지지

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관계망

은 나이가 들수록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노년기의 특성으로 인

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 즉 사회적 참여

자체만으로도 노인의 자살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배진희, 2011; 조추용, 2013; 최인, 김영숙, 

서경현, 2009; 하미옥, 김장락, 정백근, 강윤식, 

박기수, 2013). 사회적 참여는 단절된 관계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소외감, 절망, 외로움 등

을 완화하고, 사회적 지지의 수혜와 지원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노인의 자살 보호요인에

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자살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을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적용하여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취약성은 생애초기의

가족관련 변인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

가적 경제 위기와 낮은 사회적 지위는 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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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살에 취약하게 만든다. 취약성을 가진

노인은 경제적 빈곤, 신체적 질환, 노인학대

등의 부정적 생활사건에 의해 우울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

였다는 좌절된 소속감, 가족들에게 자신이 부

담이 된다고 느끼게 하여, 확고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이용해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같은 절망스러운 사건

이 있을 때에도 사회 참여를 통해 관계를 유

지하고, 가족 및 친구와 사회적 지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

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

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더 나아가 삶의 의

지를 강화하며 행복한 삶을 지향하도록 한다.

논 의

청소년과 노인은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위

기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만,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적응에 취약할 수 있는 연령

층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두 연령층이 자살

에 취약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를 시작

하게 되었다. 즉,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자살

률이 세계 1위라는 점과 수년간 계속 청소년

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발달시기가 다른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과정과

자살관련 요인들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지 고찰함으로써 연령에 적합한 자살예방 프

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을 인

식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살에 관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서는 자살의 전체 과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살에 관한 여러 이론과

연구들은 특정 변인을 중심으로 자살의 부분

적 연구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자살 과정에 대

한 종합적 이해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Nock et al., 2013). 자살과정을 이해하려면 어

떤 요인들이 자살에 취약하게 만드는지(위험

요인), 이 위험요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자

살생각이나 자살시도에 이르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살을 방지하는 요인(보호요인)들은

어떤 것인지 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과정

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한 틀로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자살에 대한 스

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따라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을 비교해 보았다.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서 자

살은 개인적 취약성과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 심리상태를 일으키고, 

이것이 자실생각이나 자살시도에 이르게 되는

연속적 과정으로 가정하여,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관련 변인들을 정리하여 두 집단에서 자

살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발달적 특성과 관련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선행 연구의 개관을 통해 나타난 청

소년과 노인의 자살관련 변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 취약 위험요인

중 개인적 취약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청소

년과 노인 모두 공통적으로 가족관련 변인(가

족력, 가정폭력, 이혼 등)이 주요 변인으로 나

타났는데(김혜성, 2009; 박경, 2005; 이민아, 김

석호, 박재현, 심은정, 2010; Brodsky & Stanley, 

2008; Johnson et al., 2002), 이는 아동기에 경험

한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개인적 취약성

이 청소년기를 거쳐 노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

런데 청소년과는 달리 노인에게는 낮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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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와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요인이

자살 취약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차이가 있다.

자살 유발 위험요인으로서 부정적 생활사건

을 비교해보면, 청소년들은 학업문제와 학교

폭력이 주요 위험요인인 반면에 노인들은 경

제적 빈곤과 신체질환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

로 제시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경험하

는 생활사건도 달라지는데, 젊은 성인들이 가

족이나 직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더 많이 보고

하는 반면, 노인들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더 많이 보고한다(Folkman & Lazarus, 1980)는

결과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우울은

자살 위험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

이며(김현순, 김병석, 2008; 김형수, 2006; 박경, 

2009), 인지적 오류인 좌절된 소속감이나 인식

된 짐스러움은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의 문

화적 배경을 잘 반영하는 변인(김보미, 유성은, 

2012; 이동희, 2013; 조민호, 2010; 하정미, 설

연욱, 좌문경, 2010; 하정미, 송영지, 남희은, 

2012)으로 청소년과 노인 모두에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변인이다. 하지만 부정적 사건으로

야기된 부정적 심리상태가 자살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청소년과 노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청

소년은 충동성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보다 즉

각적인 반응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고, 노인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절망

을 경험하면서 오랜 시간 숙고한 후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기환, 전

명희, 2000).

자살의 보호요인과 관련된 변인들 중 사회

적 지지, 낙관성과 희망은 청소년과 노인 모

두에서 자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에게는 자기존중감이, 노인에게는 삶의

의미가 생애주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 보호

요인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과 노인 모

공통점 차이점

개인적 취약성

· 정신병리나 자살의 가족력

· 가정폭력, 부모이혼 등의 생애초기

부정적 사건

· 노인: 낮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위

기, 고령화 사회 등 사회 환경적 요

인이 취약성으로 작용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

· 청소년: 학업문제, 학교폭력

· 노인: 경제적 빈곤, 신체 질환, 노인

학대

부정적

심리상태

·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 좌절된 소속감, 인식된 짐스러움 등

의 인지적 오류

· 청소년: 단일요인에 대한 충동적이

고 즉각적 반응으로서 자살

· 노인: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절망경험, 심사숙고 후의 자살

자살 보호요인
· 사회적 지지

· 낙관성, 희망

· 청소년: 자기존중감,

· 노인: 사회 참여, 삶의 의미,

표 2.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 관련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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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게 자살행동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키고, 

우울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Kandel, Raveis, & Davies, 1991), 건강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사회적

부담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감소시키고(이

민숙, 2005),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

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

킨다(김기태 등, 2011).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인 낙관성이나

희망도 청소년과 노인 모두에게 효과적인 보

호요인으로 제안되었으며, 낙관성은 무망감이

높을 때 자살생각을 완화하고(Hirsch & Conner, 

2006), 부정적 생활 사건으로 인한 자살 생각

이나 자살시도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Hirsch, Wolford, LaLonde, Brunk, & Morris, 

2007).

생애주기를 잘 반영하는 보호요인인 자기존

중감과 삶의 의미는 발달 과업의 성취와 관련

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청소년의 발달과

업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고, 노인의

발달과업은 살아온 일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하

여 자아통합을 이루는 것이다(Erikson, 1993).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 평가하면서 자

신을 수용하게 되면 자기존중감이 형성되지만

(Rice & Dolgin, 2009), 노인은 성취나 주변의

평가 보다는 자기개념과 자기수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중요한 영

향을 끼치며(정종현, 최수일, 2011) 삶의 의미

는 과거와 현재의 삶을 통합하도록 하여(안영

미, 2002), 노인의 자아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

다. 성공적인 발달과업의 성취가 자살의 보호

요인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과 관련된 변인을 스

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는 자살관련 변인이 전생애에 걸쳐 보편적인

변인도 있지만 생애주기의 특징에 따라 차이

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생

애주기에 따라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이 다르

므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활용해

야 할 변인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생애주기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

는 자살의 보호요인으로 진로 결정과 성숙한

노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미래와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은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는 직업 활

동을 준비하는 진로 탐색의 시기이다(이기학, 

한종철, 1998).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명

확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으

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김희수, 김옥희, 

2007). 직업을 갖는 이유가 자아개발, 성취와

같은 내적인 가치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을

수록, 낙관성이 높을수록, 희망을 더 많이 느

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실성이 더 높고, 진로

를 위한 준비를 더 잘하고, 진로 장벽에 부딪

쳤을 때도 더 잘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학, 한종철, 1998; 이순희, 손은령, 2013; 

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차아름, 이희경, 

2014). 진로에 대한 결정은 미래에 대한 긍정

적인 기대를 갖도록 할 수 있으며, 진로 결정

이 자아존중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청소

년에게 진로가 또 다른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에게 적절한 진로

교육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개인의 취

약성이나 자살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화시키거

나 차단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자살에 대한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하

면 잘 나이들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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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생활사건들

은 결국 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

영숙(2011)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노인의 긍정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념화한 성숙한 노화(psycho-socially matured 

aging)을 제안하였는데, 자살하지 않는 이유, 

즉 삶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성숙

한 노화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와

배려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심

리적 성숙이라는 삶의 목표를 제안하고 있으

며, 자신의 삶에 대한 수용과 만족, 순리에 순

응하는 초월적인 태도가 성숙한 노화와 관련

이 있다고 설명한다(안정신, 정영숙, 서수균, 

2013).

성숙한 노화에서는 노인의 역할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통해 후세대를 배려하고 존중

하는 것이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심리적 성숙

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안정신, 정영숙, 서수균, 2013). 또한 욕심 부

리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순리적 삶을 지향하

는 것은 죽음이나 상실을 노년기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노화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잘 적응하고 대처하려는 적

극적인 태도라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잘

나이 드는 것인가에 대한 제안은 노인이 상실

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라 할 수 있으며, 

자살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살을 선택

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성숙한 노화는 성, 

연령, 학력, 건강과 경제상태의 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안정신, 정영

숙, 서수균, 2013), 사회 환경적으로 취약한 위

치에 있는 노인에게 효과적인 보호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자살에 대해 교육하

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자살예방교육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김민석, 2012). 모든 사람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 자살예방에 대

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청

소년이 가장 많이 머무는 학교에서,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

거나 독거의 주거형태를 가진 취약한 노인들

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보건복

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에서 자살예

방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보호요인에서 설명

한 긍정심리학의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삶의 의미나 자기존중감 등을 활용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화된 자살예방프로그램

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

로 제안한 진로 결정과 성숙한 노화는 각 생

애주기 내에서 연령, 성, 학력, 경제적 상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유용하며, 결국은 사회적 관계가 보호요인

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개념이 자

살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

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노인의 자살의 주요원인이 경제적

위기 등 사회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바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복지예산비율이나 여가

시설의 수, 체육 시설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

가 있다. 복지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

프로그램, 취약계층지원, 의료보험 및 연금지

원, 고용 안정 등에 사용되어 노인의 소득보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가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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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은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김기원, 김한곤, 2011). 그리고

자살예방과 관련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

요하다. 2013년 자살예방사업의 예산은 48억원

으로 보건분야 예산의 0.06%에 불과하고, 일

본의 3,000억원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

준이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매년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이 증

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자살률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대처가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채정, 김상우, 2013).

본 연구는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 관련 변인

을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적용하여 개인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촉발되어 부정적 심리상태가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생애주기적 특징에 따

른 차이를 고찰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차별화

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

만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토대로 개관을 한

것이라는 점, 국내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이 연구가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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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Variables Related to Suicide of

the Korean Youth and Elderly:

An Application of Vulnerability Stress Model to Suicide

Young Sook Chong                    Young Ju Je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reviewed 74 suicide-relevant articles published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ivisions 

since 1990, including several formal data and meta-analysis data studies on suicide prevention, using a 

vulnerability stress model. Through the review, we found some differences in suicide risk factors between 

the Korean youth and elderly groups. Family violence in childhood, academic problems, and bullying at 

school were factors that increased vulnerability among Korean adolescents, while poverty or economic crisis 

and deterioration in health or negative self-perceived health increased vulnerability among Korean elders. 

The elders tended to make a decision to commit suicide after deep reflection and were mainly affected by 

hopeless, while, in contrast, the youth group members attempted suicide as an immediate response. The 

previous reviewed studies showed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as a psychological buffer against suicide 

in both groups. There were some limitations, in that many suicide prevention programs were focused o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but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context of the elderly. 

We need more prevention programs for Korean elders, which take into consideration developmental tasks. 

Key words : youth, elderly, suicide, risk factor, protective factor, vulnerability str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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